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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한다
-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 방사능 항목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제1호로 지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홍래형, 이하 수품원)은 지난 11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을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제1호’로 지정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은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품원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검사기관이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은 1)중금속, 2)항생물질, 3)병원성 미생물, 4)방사능 4개 

항목별로 각각 지정될 수 있으며, 검사에 적합한 기계·기구의 비치 여부와 

검사능력 평가 등 엄격한 서류와 현장 심사절차를 통과해야만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수협중앙회는 방사능 항목의 시험분석 업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여 

첫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그동안은 정부 검사기관인 수품원과 지자체 검사기관에서만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번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으로 민간

기관인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이 최초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로써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수용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안심

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 안전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협중앙회의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촘촘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점차 확대하여 수산물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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